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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CSR 트렌드

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다. 영양, 위생, 농촌개발 분야에서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영리기업, 사회적기

업, NGO들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금의 규모는 총 50만 스

위스프랑(한화 약 6억 원)이다. 2016년 수상기관 신청은 

2015년 2월 마감되었고, 현재 심사 중이다.

2014년 수상기관은 남수단에서 소규모 양봉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공정무역 사회적기업 허니케어아프리카Honey Care 

Africa7), 탄자니아 지역사회에 신선한 급수 자원을 공급하고 

교육하는 NGO인 MSABI8), 케냐에서 화장실 설치와 분뇨 

수거를 통해 보건환경을 증진하고 비료 및 에너지로 활용

하는 사회적기업 새너지Sanergy9) 세 기관이었다.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 형식의 CSR 프

로그램은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러

한 프로그램은 기획, 운영, 관리에 많은 재원, 인력, 노력이 

들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전 세계로 전파함으로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CSR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세계화 시대에 수출 중심인 한국경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에 대한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의 글로벌 CSR은 어떻게 발전하는 것이 좋을까? 다국적 기업들은 어떻게 전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을까? 

글 안젤라 강주현 ㅣ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 상임대표

아시아의 CSR 경험을 세계로, 
안에서 밖으로의 전략이 필요하다

해당 기업의 영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14년 공모 때만 해도 총 93개국 757개 기관이 신청했으

니, 주력 비즈니스 자체에서도, 글로벌 CSR 주제에서도, 

CSV의 선구자이자 리더로서의 네슬레 브랜드가 전 세계로 

각인되는 효과는 실로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특성을 살린 가치를 제시하되, 안에서 밖으로! 

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어떻게 하면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

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키울 수 있을까? 네슬레처럼 공모

전을 펼쳐야 할까? 아니다. 굳이 CSV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글로벌 공모전을 하지 않아도, 기업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지
난 4월, 도쿄에서 열린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The 

Canon Institute for Global Studies1)의 CSR 세미나에 연사

로 초청받아 일본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게 되었다. 

행사 주제는 ‘재난 구호 CSR 차별화를 통한 다양한 재난 극

복 방법’이었다. 함께 발표한 캐논글로벌전략연구소 준 쿠리

하라Jun Kurihara 비상임 연구이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주

제로 다루었는데, 이 사고의 교훈과 극복 방법 등을 연구하

여 전 세계에 공유함으로써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에 내가 받은 질문

은 ‘일본 기업들의 CSR 경험과 가치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

으로 세계와 공유할 수 있을까?’였다. 통산성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MITI 차관 출신으로 현재 미쯔

비시상사의 이사회 멤버인 히데히로 콘노Hidehiro Konno는, 

세계화 시대에 일본 기업들이 글로벌 이슈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

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다. 

필자는 CSR에 관련된 서양적 가치와 동양적 가치의 차이

점을 설명한 뒤, 아시아 기업들은 문화적으로 추앙받는, 언

행에 주의를 기울여 겸양하는 자세를 버리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서구의 

CSR 가치를 받아들이는 ‘외부에서 내부로Outside-in’ 방식보

다, 세계에 나누어 줄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인식을 가지고, 

‘내부에서 외부로Inside-out’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2) 

이것은 비단 아시아 기업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다. 『CSR 

3.0』3) 원저자4)이며 미션매저먼트의 설립자 겸 대표인 제이

슨 사울Jason Saul은 사회적가치제시지수Social Value Proposition 

Index5)를 통해서, 각 기업들이 자사 기업의 특성을 살려, 이

해관계자들에게 차별화된 사회적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CSR이건, CSV이건, 전략, 실행, 커뮤니케이션

에 있어서 그 기업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슬레, 공모전을 통해 CSV를 장려하고 

리더 기업으로 브랜딩하다 

CSV의 대명사 네슬레는 글로벌 CSR 프로그램의 하나로 

네슬레 CSV 상Nestlé Creating Shared Value Prize6)을 2010년부

1)	� http://www.canon-igs.org/en 
2)	� 메리 조 해치와 마지켄 슐츠의 브랜드 전략: 기업 브랜딩을 통한 경영전략, 문화, 

정체성 결합 이론 응용. 브래들리 구긴스, 필립 H. 머비스, 스티븐 A. 로크린 

공저, 안젤라 강주현 역, 세계 최고 기업들의 기업시민활동, FKI 미디어, 2008. 
p390.

3)	� 『CSR 3.0』제이슨 사울 지음, 안젤라 강주현 옮김, 청년정신, 2011 

4)	� Saul, Jason, Social Innovation Inc.: 5 Strategies for Driving Business 	
Growth through Social Change. Jossey-Bass, A Wiley Imprint. 2010

5)	� http://missionmeasurement.com/work/overview/sector/corporate 

6)	� 네슬레 CSV 상 홈페이지 www.nestle.com/nestlecsvprize
7)   http://honeycareafrica.com
8)	� http://msabi.org 

9)	 http://sa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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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회공헌 모범 사례를 만나다

한국얀센은 미국 헬스케어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한국 법인으로 1983년 유한양행과 합작으로 설립되었다. 한국얀센은 주

로 조현병, 크론병, 건선, 다발골수종, 재발성 난소암 등 희귀한 질병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얀센은 이를 

위해 지난 5년간 전체 매출의 15~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경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감염질환, 암질환 등 다양한 분야의 치료제 

개발을 위해 투자했다. ‘환자와 의료인을 포함한 고객에 대한 제품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기업철학은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용되어 여러 모습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글 박지혜 ㅣ 재계인사이트 에디터

소외계층 의료지원에 앞장서는 한국얀센

폴 얀센 장학금 임직원 멘토링 프로그램, 2014 크리스마스 ‘러브산타데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한국얀센 사회공헌 프로그램에는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눈에 띠게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정신질환 환우

들을 위한 활동이다. 얀센의 창립자인 정신과 의사 폴 얀센

(Paul Janssen) 박사의 이름을 딴 ‘폴 얀센 장학금’ 제도와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우들을 위한 ‘피스인마인드(Peace in 

mind)’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

래’와 협력하여 운영 중인 풀 얀센 장학금은 정신질환 가정

의 자녀들을 위해 쓰인다. 정신질환 가정의 자녀들에게 장

학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뿐 아니라, 대학생 멘토단을 

구성해 1:1 멘토링, 임직원들의 멘토링으로 정서적인 교감도 

나누고 있다. 한국얀센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0여 명의 중고생에게 약 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피스인마인드는 2003년부터 시작한 정신건강 캠페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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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즉, 용어나 프로그램 같

은 ‘형식’보다는 내용적 ‘본질’이 더 중요하다. 본질에 있어서

는 전략, 실행, 커뮤니케이션의 3단계가 중요하다. 각 분야 모

두 내부에서 외부로Inside-out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전략 차원에서는 공모전이 좋을까, 인재교육 프로

그램이 좋을까와 같은 ‘형식’상의 고민보다 어떤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CSR 주

제는 기업의 장점을 강화할 수 있는 분야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

계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둘째, 실행 차원에서는 그 이해관계자 대상들의 인식과 

행동을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인식과 행동이 변화하면, 기업이 원하는 결

과, 성과, 영향을 달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창출 측면을 모두 고려하

여 일석다조一石多鳥형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는 모든 면에서, 단순한 ‘영

어화’보다는 ‘해외화’가 되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측면은 복

잡다단한데 그중 하나를 예로 든다면 이런 것이다. 커뮤니케

이션 자료들을 국문을 만든 다음 단순히 영어로 번역하는 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현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각과 인식에 관련한 방식까지도 고려

해야 제대로 ‘해외화’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세계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CSR을 추구하라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 필자는 한국의 토종 IT 소

프트웨어 브랜드를 해외에 수출하는 해외마케팅과 영업을 

담당했었다. 그래서 그런지, 글로벌 CSR과 CSV를 볼 때 태

생적으로 내부에서 외부로의 성향으로 보게 된다. 

특히, 글로벌 CSR과 CSV에 있어서는, 외자기업이 글로벌 

경영에서 감수해야 하는 외국인 비용Liability of Foreignness 

최소화 효과를 강조하고 싶다. 외투기업이 해외시장에 진

출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장애 요인을 완화시켜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 성과, 영향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것

이다.10)

즉, 자사 기업이 속한 업종별 특성이나 자사 기업이 안고 

있는 장단점 등을 선택 집중하여 그것을 강화하거나 개선

하는 방향으로 전개해 나가면 된다. 특히, 이제 기업인들은 

글로벌 CSR은 사회복지형이나 국제개발형 방식이 좋다는 

정형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비즈니

스 접근적 사고방식만으로는 현지 진출국으로부터 사랑받

는 기업이 될 수는 없다. 반대로 사회복지형이나 국제개발

형 사고방식만으로는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에게는 무언가 

부족하다. 즉, 실용성과 진정성이 겸비된 CSV형 글로벌 

CSR이 세계화 시대에 맞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앞서 언급한 히데히로 콘노 이사회 멤버를 다시 만

난다면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다. “일본 기업이, 아시아 기

업이 내부에서 외부로Inside-out 방식을 통해서 동북아는 물

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최근 한국수

력원자력과 중국 최대 원전운영 공기업 CNNP가 원전 안

전에 대한 국제협력 시스템을 구축11)하였습니다. 일본도 

참여하여 한   ·  중·일이 함께 동북아 원전안전벨트 협력체

계를 만들고,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안전에 대한 가치

를 내부에서 외부로 전파하는 것은 어떨까요? 원전 분야 

공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안전을 주제로, 사고예방 및 지역

사회 재건 인력도 양성하고, 안전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실행하는 사회적기업가들도 지원하여 다양한 인간안보

Human Security안전망을 구축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마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동북아의 경험을 꼭 필요로 할 것

입니다.” 

안젤라 강주현

(사)글로벌경쟁력강화포럼(Global Competitiveness Empowerment Forum: GCEF) 

설립자 겸 상임대표로 연대영문학과 학사와 하버드케네디스쿨 석사를 졸업하였고, 

국가브랜드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을 역임하였으

며,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 KOTRA 해외CSR 자문위원,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글로벌 CSR 트렌드

10)	�  �『혁신 리더의 글로벌 경쟁력: CSR 전략과 CSV 인재』 안젤라 강주현 지음, 스타

북스, 2015. p85
11)	�  �http://www.etnews.com/20150330001882 


